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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재단전북문화재단전북문화재단전북문화재단' 설립설립설립설립…………"정치적 결정안된다정치적 결정안된다정치적 결정안된다정치적 결정안된다" 
【전주=뉴시스】  
10월 설립될 예정인 '전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는 유창희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은 10일 제25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기됐
다.  
 
전북도는 현재 지역문화 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문화재단 설립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절차를 거쳐 10월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문화재단은 특히 단계적으로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도립국악원 등 3개 기
관을 통합, 위탁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이러한 내용(3개 기관 통폐합)이 사실이라면 전북문화재단 설립이 출발부터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립국악원과 소리축제조직위 운영 방향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 방향
에 따른 실용적이고 현실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가 두개의 기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한
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묻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제점 여부를 파
악하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재단 설립은 전북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 정책적 결정을 하는 역할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며 
"적법하고도 타당한 절차에 따라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도민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조례제정 절차를 걸쳐 재단 설립의 근거
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진흥 발전시켜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정체성을 확
립하고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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